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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cafeteria,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type in Chonbuk, South Ko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401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afeteria employees. The dat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These factors were: previous work experience (p<.001), type of school (p<.001), the style of foodservice at a school 
(p<.001), the type of foodservice system (p<.05), and the number of meals served each day (p<.001). The working 
conditions for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regard to several factors: these were 
union membership (p<.01), how they were paid (p<.05), their total working hours (p<.01), and difficulty of using 
their holidays (p<.01). Approximately 80.5% of the subjec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working condi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untermeasures for irregular employe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mployee job satisfaction 
level was 2.53, but tha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when comparing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The item employees were most satisfied with was having responsibility over meals for young 
students (3.37). They were least satisfied with their salary (2.00). An interesting issue for future study would be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could improve job satisfaction whilst satisfying the employees' needs which in turn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foodservice. 

Keywords : working conditions, job satisfaction, school cafeteria employees

Ⅰ. 서론

학교급식의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과 편식교정 등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교육

인적자원부, 2007). 2008년 기준 11,136개교 전체 학생

의 97.8%에 해당되는 777만 5천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

공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전북지역의 경우, 
2010년 3월 기준으로 751개교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직인 영양교사 245명, 비정규직인 

학교영양사 181명이 근무하고 있다(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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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만큼 조리종사원수도 크

게 증가하여 2008년 기준 조리사는 정규직 3,502명, 비

정규직 5,596명이며 조리원은 정규직 482명, 비정규직 

52,552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부천지역 초중등

학교 직영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이미정 외(2005)는 

조리종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수준이며 작

업환경은 고온다습하며 무거운 기구들 속에서 작업을 하

는 관계로 허리나 관절의 높은 질병 발생률을 보이고 있

으며 조리종사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미설치된 학교가 많

아 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용직의 고용형태는 IMF사태 이후 비정규직으로 인

한 여러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2003년 교육기관 및 공

기업 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 실시 후 2004년 7
월부터 학교급식소가 포함된 공공부문 대책안이 실행되

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경우, 2007년 10월과 2008년 6월에 무기 계약직 전환이 

시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안’의 기본방향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

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비정규직 

규모의 단계적 축소, 신분안정, 처우개선, 근로 관계법상 

근로조건 이행, 근무연수 기회부여 등의 인력운용의 합

리화를 추진하고자 시도되었다(이미정 외, 2005). 그러나 

이 같은 학교급식소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

원들은 처우개선 시행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691명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6%만이 지금의 근무조건에 만족하

며 불만족 47%, 보통 46%로 개선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학교 비정규직 절반 무기계약직 되

나마나”, 2008). 학교 비정규직은 교무보조, 영양사, 조

리종사원 등이 있으나 이들은 학교를 옮기는 경우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다시 2년 후에 무기 계약직으

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의 인정이 필요하다

고 보고하였다(“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불만”, 2008).
급식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원들에 관한 교육은 직무와 직결

된 안전, 위생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며 동기부여, 복리

후생 부분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미정 외(2005)는 학교

급식에서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좋은 

직무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직무에 만족할 때

만이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학교급식의 생산성 및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양일선(2000)은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으로 학교급식 전담인력의 직무수행의 능력이 

학교급식 운영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 

지향적인 직무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그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비정규직 대책 이후

의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는 이미정 외(2005)가 있으며 

조리종사원의 직무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최기보 외

(2009), 이옥순 외(2007), 송남청 외(2007), 민경찬 외

(2006), 이숙희, 유경민(2006), 남상명(2005), 장서영, 
한명주(2002), 박영숙(2002) 등이 있으나 전북지역 급식

학교의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환경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

북도 학교급식소의 정규직과 계약직 조리종사원에 대한 

근무환경과 직업만족도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조리

종사원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전북지역 학교급식소의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

른 근무환경과 직업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송남

청 2007; 이미정 외, 2005; 이옥순, 2007)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6월에 초등학교 급식소의 조리종

사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

였다. 본 설문조사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직영급식을 실

시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450명을 대상으

로 2008년 7월～10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일에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

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하여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여 총 420부가 회수되

었으며,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01부

(89.1%)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조리종사원의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하는 일반사항 6문항, 학교유형, 급식유

형, 급식운영형태 등의 근무학교의 일반사항 7문항, 인력 

및 임금관리 11문항, 의사소통관리 4문항, 작업관리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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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복리후생 및 처후 개선 사항 5문항 등 32문항과 ‘현
재의 학교급식일이 만족스럽다’, ‘현재의 직업은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등 직업만족도 관련 12문항 

등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만족도의 경우, 다수

의 중립된 선택을 피하기 위하여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4점)～‘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처리

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직업만

족도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6이상이었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5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른 일반사항 및 근무환경 실태 는 χ2 검

정, 직업만족도는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

다. 조사대상자 401명중 정규직 296명(73.8%), 계약직 

105명(26.2%)이었다. 조사대상자의 99.5%는 여성이며 

남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각각 1명이었다. 연령대는 

40대(62.6%)> 50대(27.7%)> 40대 이하(9.7%)의 순으

로 대부분 40대～50대이었다. 이옥순(2007)의 연구에서

도 40대가 가장 많아 본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식소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의 70.0%이며 

정규직 81.4%, 계약직 41.9%가 해당되었다. 정규직일수

록 장기근무 경력자의 비율이 계약직보다 높아 유의차가 

있었다(p<.001). 이미정 외(2005)의 연구에서는 3년 미

만 근무자 비율이 63.9%로 연구자는 이 같은 결과를 학

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높은 이직률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3년 이상 근무자가 87.0%로 다

른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은 전체의 55.4%가 고등학교 

졸업이상, 중학교 졸업 31.2%, 초등학교 졸업이하 

13.5%이었다. 현재급여의 가정경제의 기여도는 전체의 

57.1%의 조사대상자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42.9%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차는 없으나 정규직

이 급여의 가정 경제기여도가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으

나 계약직에서는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이 높았다. 
직업선택 동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1.6%가 ‘근무시

간과 보수’이었다. 그러나 계약직의 22.9%가 ‘다른 직업

을 찾기 어렵기 때문’을 선택한 것을 볼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일반사항
N(%)

항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

2-값
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성별
남자
여자

  1(0.3)
295(99.7)

  1(1.0)
104(99.0)

  2(0.5)
399(99.5) 0.59

연령
(세)

<40
40∼50

>50

 23(7.8)
186(62.8)
87(29.4)

16(15.2)
65(61.9)
24(22.9)

 39(9.7)
251(62.6)
111(27.7)

5.65

근무
경력
(년)

<3
3∼5
>5

 15(5.1)
40(13.5)

241(81.4)

37(35.2)
24(22.9)
44(41.9)

52(13.0)
64(16.0)

285(71.0)
75.6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40(13.5)
93(31.4)

163(55.1)

14(13.3)
32(30.5)
59(56.2)

54(13.5)
125(31.2)
222(55.4)

0.40

현재 
급여의 
가정
경제 

기여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15.2)
87(29.4)

147(49.7)
 17(5.7)

10(9.5)
30(28.6)
56(53.3)

  9(8.6)

55(13.7)
117(29.2)
203(50.6)
 26(6.5)

3.00

직업
선택 
동기

근무시간, 보수 
구직의 어려움

자기성취
근무환경

158(53.4)
41(13.9)
67(22.6)
30(10.1)

49(46.7)
24(22.9)
20(19.0)
12(11.4)

207(51.6)
65(16.2)
87(21.7)
42(10.5)

5.14

 ***p<.001

2. 조사대상자 근무 학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 근무학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

다. 조사대상자의 근무학교는 초등학교(68.8%), 중 고둥

학교 31.2%이었다. 정규직비율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으

며 계약직비율은 중 고등학교에서 높아 유의차가 있었다

(p<.001). 조사대상자의 51.6%가 급식인원이 500명이상

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정규직일수록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인원이 계약직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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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인원은 정규직일수록 많은 것

으로 나타나 급식인원이 많은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정

규직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급식방식에 따라서는 

도시형에 정규직비율이 높으며 농촌 도서벽지형에는 계

약직 비율이 높아 유의차가 있었다(p<.01). 
조리방식은 정규직의 53.4%가 단독 조리교, 계약직

의 57.1%가 공동 조리교로 차이가 있었다. 급식횟수는 

전체 93.0%의 학교가 1일 1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

직의 15.2%는 1일 2∼3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의차

가 있었다(p<.001). 배식형태는 93.5%가 식당배식을 

하며 조사대상자의 6.5%만이 교실배식을 한다고 답하

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무학교의 일반적 사항
N(%)

항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2-값

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학교유형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223(75.3)

73(24.7)
53(50.5)
52(49.5)

276(68.8)
125(31.2) 22.33***

급식인원
(명)

<200
200∼500

501∼1000
>1000

53(17.9)
83(28.0)

103(34.8)
57(19.3)

22(21.0)
36(34.3)
22(21.0)
25(23.8)

75(18.7)
119(29.7)
125(31.2)

82(20.4)

6.96

조리종사
인원 

1∼2
3∼4
5∼7
>7

48(16.3)
81(27.4)
70(23.6)
97(32.8)

23(21.9)
28(26.7)
27(25.7)
27(25.7)

71(17.7)
109(27.2)

97(24.2)
124(30.9)

10.52

급식방식
도시형

농촌 도서벽지형
158(53.4)
138(46.6)

41(39.0)
64(61.0)

199(49.6)
202(50.4) 6.37**

조리방식
단독 조리
공동 조리

157(53.4)
139(47.0)

45(42.9)
60(57.1)

202(50.6)
199(49.6) 3.44*

급식횟수
1식/일

2∼3식/일
284(95.9)
12(4.1)

89(84.8)
16(15.2)

373(93.0)
 28(7.0) 14.93***

배식형태
식당배식
교실배식

274(95.6)
22(7.4)

101(96.2)
  4(3.8)

375(93.5)
 26(6.5) 1.68

 *p<.05, **p<.01, ***p<.001

3. 급식소의 근무환경실태

1) 인력 및 임금관리 

급식소에서의 인력 및 임금관리 실태의 조사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현재 직장의 취업계기

는 ‘지인의 추천’(67.3%)> ‘공채’(21.0%)> ‘학부모이기 

때문에’(11.7%)의 순이었다. 정규직, 계약직 모두 지인

의 추천에 의해서 고용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미정 

외(2005)는 공채가 53.3%, 학교관련 지인의 추천 

17.2%로 본 조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는 학교급식소가 공공기관 급식소이기 때문에 공채비율

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향후 전북지역에서의 조리

종사원 채용도 공채를 통한 투명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져

야 하겠다.  
조사대상자의 78.6%가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며 유

의차는 없었으나 정규직의 소지비율이 계약직보다 높

았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정규직인 경우 근무 시 조

리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계약

직 보다 높았다. 계약직들은 74.3%가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 조리사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표 4>에 

제시하였듯이 조리사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응답자 

246명 중 ‘전문직이므로’ 45.5%, ‘조리 시 도움이 되므

로’ 39.8%, ‘채용 시 변별력 가능’ 14.6%로 나타났다. 
조리사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응답자 155명 

중 50.3%가 ‘업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49.7%는 

‘주부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으로 답한 것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의 1/3정도는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직 의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6.8%가 없는 것으로 

답하였으나 정규직은 22.6%가 계약직은 4.8%만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최근에 사직한 동료의 가장 큰 사직이유는 ‘급식인원 

감소’(44.1%), 그다음은 ‘업무가 힘들어서’(31.2%)이었

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경우는 24.7%이었다. ‘전라

북도 교육청의 2010년도 학교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 학생수는 2006년 154,099명이었으나 2009년 

135,336명으로 12.2%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수는 2006년 

78,238명에서 2009년 77,765명으로 0.6% 감소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전라북도 교육청, 2010). 따라서 재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인원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종사원의 14.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정

규직 15.9%, 계약직 8.6%로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노조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차가 있었다

(p<.001). 노조 비가입 조사대상자는 67.3%, 노조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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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
2-값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고용계기
공채(구인광고)
지인의 추천

학부모이기 때문에

61(20.6)
199(67.2)
36(12.2)

23(22.0)
71(67.6)
11(10.4)

84(21.0)
270(67.3)
47(11.7)

1.26

조리사자격증 소지
예

아니오
237(80.1)
59(19.9)

78(74.3)
27(25.7)

315(78.6)
86(21.4) 1.86

근무 시 조리사 
자격증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89(63.9)
107(36.1)

57(54.3)
48(45.7)

246(61.3)
155(38.7) 3.79

이직 의사
예

아니오
67(22.6)
229(77.4)

26(4.8)
79(75.2)

93(23.2)
308(76.8) 3.07

동료의 사직 이유 
급식인원 감소

업무가 힘들어서
개인사정 

136(45.9)
92(31.1)
68(23.0)

41(39.0)
33(31.4)
31(29.5)

177(44.1)
125(31.2)
99(24.7)

2.19

노동조합 가입여부
예

아니오
관심 없음

47(15.9)
205(69.3)
44(14.9)

9(8.6)
65(61.9)
31(29.5)

56(14.0)
270(67.3)
75(18.7)

12.49***

조리종사원 1인당
적정 급식 학생수

(명)

<50
 50∼100
101∼200

44(14.9)
217(73.3)
35(11.8)

18(17.1)
78(74.3)
9(8.6)

62(15.5)
295(73.6)
44(11.0)

1.02

급여
8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100만원 이상

174(59.2)
32(10.8)
90(30.4)

67(63.8)
14(13.3)
24(22.9)

241(60.4)
46(11.5)
114(28.4)

2.06

급여체계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

6(2.0)
61(20.6)
229(77.4)

9(8.6)
21(20.0)
75(71.4)

15(3.7)
82(20.4)
304(75.8)

9.25*

급여만족정도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58(19.6)
238(80.4)

20(19.0)
85(81.0)

78(19.5)
323(80.5) 0.02

<표 3> 학교급식소에서의 인력 및 임금관리실태                                                      
N(%)

관심 18.7%이었다. 전병순(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72.9%가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

하였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자체가 부담

스러워서 39.0%, 잘 몰라서 24.4%, 노조에 가입하면 학

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9.8%로 보고하였는데 

직업별로 노동조합 가입정도가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조리종사원들이 생각하는 조리종사원 1인당 적정 급

식 학생수는 조사대상자의 73.6%가 ‘50∼100명’, 
15.5%는 ‘50명’, 11.0%는 ‘101∼200명’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의 조리종사원 규정에 따르면 급식인원 

200명 이하 3명, 200명 이상일 경우 110∼130명당 1인 

추가 배치된다(전라북도 교육청, 2006). 따라서 실제 규

정과 조리종사원들이 인식하는 필요인원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조리종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 

*p<.05, ***p<.001

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미연, 이인숙(2006)
의 포항시 급식실태연구에서도 전체 학교의 약 1/4정도

만이 조리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조리종사원의 수가 부족하여 이에 따른 조리종사원들의 

업무의 과중과 불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리종사원의 60.4%는 월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

으며 정규직 30.4%, 계약직 22.9%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체제는 전체 75.8%가 

연봉제이지만 계약직의 8.6%는 일당제의 형태로 나타나 

유의차가 있었다(p<.05). 조사대상자의 19.5%만이 현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급여

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은 것은 월급여와 급여체계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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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용형태

합계 χ2-값
정규직 계약직

필요한 이유

전문직업이므로

채용 시 변별력 가능

조리 시 도움이 되므로

87(46.0)
30(15.9)
72(38.1)

25(43.9)
6(10.5)

26(45.6)

112(45.5)
36(14.6)
98(39.8) 3.17

계 189(100) 57(100) 246(100)

필요하지 않은 
이유 

주부이라면 할 수 있는 일
업무에 별 도움 없음

55(51.4)
52(48.6)

22(45.8)
26(54.2)

77(49.7)
78(50.3) 5.69

계 107(100) 48(100) 155(100)

항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2-값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동료간의 의사소통
만족

불만족

247(83.4)
49(16.6)

86(81.9)
19(18.1)

333(83.0)
68(17.0)

0.13

내부갈등의 원인

업무 분담 때문에

언행 및 사적인 충돌 때문에

근무태만 때문에

기타

125(42.2)
106(35.8)

24(8.1)
41(13.9)

37(35.2)
40(38.1)
13(12.4)
15(14.3)

162(40.4)
146(36.4)

37(9.2)
56(14.0)

2.59

갈등해결방법

당사자들끼리 해결

동료 및 관리자의 도움

그냥 참는다

172(58.1)
27(9.1)

97(32.8)

57(54.3)
5(4.8)

43(41.0)

229(57.1)
32(8.0)

140(34.9)
3.53

요구사항 반영정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162(54.7)
134(45.3)

54(51.4)
51(48.6)

216(53.9)
185(46.1)

0.34

<표 4> 조리사자격증 소지에 관한 의견 

2) 급식소에서의 의사소통관리

급식소에서의 의사소통관리실태 조사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직장동료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정도는 

전체 83.0%가 만족하고 있으며 17.0%는 불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유의차는 없으나 동료간의 

의사소통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동료간의 내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분담’ 
40.4%이었으며 그다음은 ‘언행 및 사적인 충돌’ 36.4%
이었다. 정규직은 ‘업무분담’이 비정규직은 ‘언행 및 사

적인 충돌’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간 갈등의 해결방법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전

체 57.1%이며 ‘그냥 참는다’ 34.9%, ‘동료 및 관리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 8.0%이었다. ‘그냥 참는다’에
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다. 

<표 5> 학교급식소에서의 의사소통관리실태

N(%)

 전병순(2007)의 학교영양사대상 연구에서도 갈등해결 

방법으로 당사자끼리 해결(54.8%)> 그냥 참는다

(32.3%)>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6.5%)> 관리자의 개입

(4.5%)순으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조사와 유사

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근무여건에 대한 불편이나 요구사항의 반영정도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53.9%,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다’ 46.1%로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요구사항의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비율이  높았다. 
이미정 외(2005)의 연구에서도 종사원의 근무여건 요

구 반영도에 대하여 52.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

로 보고한 것으로 볼 때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종사원의 

의견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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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
2-값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근무시간
(1일)

<8
8∼10
>10

168(56.8)
117(39.5)

      11(3.7)

43(41.0)
52(49.5)

    10(9.5)

211(52.6)
169(42.1)

      21(5.2)
10.51*

노동 강도가 큰 작업

전처리작업
조리 및 배식
세척 및 청소

HACCP

34(11.5)
79(26.7)

171(57.8)
12(4.1)

12(11.4)
33(31.4)
56(53.3)

4(3.8)

46(11.5)
112(27.9)
227(56.6)

      16(4.0)

0.91

작업관리 전반적 
문제점

조리실의 높은 온도
조리실의 협소

기구의 부족 및 노후화 
조리종사원 부족
과도한 업무량

90(30.4)
56(18.9)
44(14.9)
63(21.3)
43(14.5)

30(28.6)
11(10.5)
24(22.9)
26(24.8)
14(13.3)

120(29.9)
67(16.7)
68(17.0)
89(22.2)
57(14.2)

6.81

시설의 안전관리여부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1(88.2)
35(11.8)

95(90.5)
    10(9.5)

356(88.8)
45(11.2) 0.41

급식소 근무이후 
건강문제 발생여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4(21.6)
180(60.8)
52(17.6)

38(36.2)
51(48.6)
16(15.2)

102(25.4)
231(57.6)
68(17.0)

0.96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종사원이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을 제안할 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이나 학교사정상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조리

종사원들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3) 급식소에서의 작업관리

급식소에서의 의사소통관리실태 조사결과는 <표 6>
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52.6%는 8시간이하, 
42.1%는 8∼10시간, 5.2%는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다. 
정규직의 경우는 8시간 이하 56.8%, 계약직은 8∼10

시간이 49.5%, 10시간 이상은 9.5%로 정규직보다 근무

시간이 긴 것으로 유의차가 있었다(p<.05). 
조리종사원들은 ‘세척 및 청소’(56.6%)> ‘조리 및 배

식’(27.9%)> ‘전처리 작업’(11.5%)> ‘HACCP’(4.0%)
의 순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로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세척 및 청소’가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고 있으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하여 ‘HACCP’과 

관련하여 좀 더 노동 강도가 높다고 느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조리 및 배식’에 대하여 노동 강도가 

높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급식소에서의 작업관리실태

*p<.05

이미정 외(2005)의 연구에서 중 고등학교의 경우 1인

당 조리 분량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약 3배정도 많으나 

조리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리작업이 어렵

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분석한 것처럼 본 조사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학교유형별

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표 2>에 제시하였듯이 

본 조사대상자의 비정규직의 중 고등학교 근무비율이 초

등학교보다 높았다.    
조리종사원들이 판단하는 작업관리에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조리실의 높은 온도’(29.9%)> ‘조리종사원 

부족’(22.2%)> ‘기구의 부족 및 노후화’(17.0%)> ‘조
리실의 협소’(16.7%)> ‘과도한 업무량’(14.2%)의 순이

었다. 
고용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정규직은 ‘조리실

의 협소’를 비정규직보다 높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비정규직은 ‘기구의 부족 및 노후화’가 정규직보다 높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김종남(2007)의 연구에서 조리실에서 가장 불편한 사

항은 환기(59.2%)> 냉방(28.9%)> 배수(6.7%)> 전기시

설(5.0%)의 순이었는데 이는 천장높이와 창의 크기, 면

적 등이 조리실의 환기를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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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2007)의 연구에서도 조리실의 높은 온도

(71.0%)> 부상위험(13.0%)> 협소한 공간(9.6%)로 나타

나 조리실의 냉난방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88.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

으나 11.2%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그

러나 급식소 근무이후 건강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

체의 57.6%가 ‘그렇다’, 17.0%는 ‘매우 그렇다’, 25.4%
는 ‘그렇지 않다’로 답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차는 

없으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건강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4) 복리후생관리 및 처후 개선 방안

복리후생 및 향후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육아휴가 등의 장기휴가의 필요

성은 77.1%가 ‘필요하다’, 22.9%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단기휴가 사용 시의 어려움은 전체 67.6%가 ‘있다’, 

32.4%가 ‘없다’로 답하였으며 정규직의 경우 ‘있다’가 

71.3%, ‘없다’ 28.7%이며 비정규직은 ‘있다’ 57.1%, 
‘없다’ 42.9%로 고용형태별로 유의차가 있었다(p<.01). 
이미정 외(2005)도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단기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의 조리종사자들은 장기휴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단기휴가의 이용조차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보

다 경제적인 이유로 단기휴가의 이용이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무기 계약직 전환 후 처우개선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80.5%가 만족하지 않으며 19.5%는 만족한다고 답하였

다. 정규직 80.1%, 계약직 81.9%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처우개선에 만족하는 조리종사원은 정규직의 20.0%, 계

약직의 18.1%이었다. 이미정 외(2005)도 비정규직 대책

이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51.6%, 
그렇지 않다 29.5%, 보통이다 16.8%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대체로 비정규대책 이후의 변화에 대하

여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대책 시행 후 

구체적으로 처우가 변화된 점은 ‘없다’ 40.4%, ‘고용안

정’ 36.4%, ‘임금’ 19.5%, ‘휴가, 교육, 연수의 가능’은 

13.7%이었다. 

<표 7> 급식소에서의 복리후생실태 및 향후 처우개선책

N(%) 

항목

고용형태
합계

(n=401) χ
2-값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장기휴가의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33(78.7)
63(21.3)

76(72.4)
29(27.6)

309(77.1)
92(22.9) 3.42

단기휴가 
사용 시 
어려움

있다
없다

211(71.3)
85(28.7)

60(57.1)
45(42.9)

271(67.6)
130(32.4) 7.07**

비정규직 대책 
시행 후 개선에 

대한 만족도

만족
불만족

59(20.0)
237(80.1)

19(18.1)
86(81.9)

78(19.5)
323(80.5) 0.17

처우개선전후 
변화된 점

급여
고용안정

휴가, 교육, 
연수가능

없다

25(8.4)
111(37.5)
47(15.9)
113(38.2)

13(12.4)
35(33.3)
8(7.6)

49(46.7)

38(19.5)
146(36.4)
55(13.7)
162(40.4)

6.87

향후 필요한 
개선점

급여 개선
고용안정
근무조건
복리후생

208(70.3)
38(12.8)
22(7.4)
28(9.5)

70(66.7)
12(11.4)
9(8.6)

14(13.3)

278(69.3)
50(12.5)
31(7.7)
42(10.5)

1.51

**p<.01

정규직의 경우 ‘휴가, 교육, 연수가능’은 계약직보다 

답변비율이 높았으나(15.9% ; 7.6%), ‘급여’에 대한 변

화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변화를 더 많이 체감하는 것

으로 답하였다(8.4% ; 12.4%). 이미정 외(2005)도 비정

규직 대책 시행 후 달라진 점은 휴가가능 48.4%, 없다 

36.1%, 보수 9.8%, 고용안정 4.6%, 교육 및 연수 1.4%
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조리종사원들은 무기 계약직 시행대책 이후 개

선된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으며 현재도 고용안정

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순기 외(2008)의 

호텔 주방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연구에 따

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직무와 조직에 비호의적

이라고 보고하였다. 한진수, 주영태(2006)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은 조직에 투입되는 시간도 적고 조직과 덜 접

촉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자신의 생활로 생각하지 않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고 그 만큼 서비스의 질도 낮

아지고 궁극적으로 이직의 원인이 되므로 비정규직 직원

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조사대상자의 69.3%가 

급여이었다. 그다음은 고용안정 12.5%,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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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고용형태
합계

(n=401) t-값정규직
(n=296)

계약직
(n=105)

현재의 학교급식 일이 만족스럽다. 2.79±0.59 2.84±0.68 2.80±0.61 2.35

현재의 직업은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2.85±0.54 2.92±0.69 2.87±0.59 2.73

나는 항상 현재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2.74±0.63 2.85±0.65 2.77±0.63 0.48

현재 급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거리, 4대 보험, 방학 등) 적당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26±0.71 2.27±0.75 2.26±0.72 0.02

복리후생비와 급여를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마음이 생긴다. 2.63±0.71 2.71±0.68 2.65±0.70 1.49

나의 능력에 비하면 급여는 적다고 생각한다. 2.21±0.73 2.20±0.64 2.21±0.71 1.33

현재의 급여가 적합한지 다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0.58 1.98±0.62 2.00±0.59 1.53

급여가 적어서 조리종사원이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이 있다. 2.33±0.69 2.46±0.68 2.36±0.69 0.15

나의 조리업무가 우리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때 기쁨을 느낀다. 3.37±0.64 3.38±9.74 3.37±0.66 2.73

우리 사회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 2.28±0.77 2.28±0.81 2.28±0.78 0.14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 2.27±0.70 2.30±0.68 2.28±0.69 0.01

학교의 조리종사원이란 직업을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 2.55±0.71 2.56±0.69 2.55±0.70 0.12

합 계 2.52±0.24 2.55±0.24 2.53±2.41 0.02

4점척도: 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

<표 8>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의 직업만족도

10.5%, 근무조건 7.7%의 순이었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

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보다는 

급여의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전병순(2007)의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대상 연구에서는 최우선으로 필요

한 처우개선 항목으로 고용보장> 경력 및 수당인정> 보

수의 순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의 조리종사원들은 고용

안정의 측면보다는 급여부분의 개선을 더욱 요구하고 있

었다. 이미정 외(2005)도 조사대상자들의 88.7%가 향후 

처우개선의 우선사항이 보수이었으며 고용안정은 1.8%
로 본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4.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의 직업만족도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조사결과

는 <표 8>과 같다. 본 조사의 전체 직업만족도 평균은 

2.53±2.41이며 정규직 2.52±0.24, 비정규직 2.55±0.24
로 고용형태별 유의차는 없었다. 

평균값 이상으로 평가된 항목 중 ‘나의 조리업무가 우

리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때 기쁨을 느낀다’가 

3.37±0.66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현재의 직업은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

고 생각한다’ (2.87±0.59)> ‘현재의 학교급식 일이 만족

스럽다’ (2.80±0.61)> ‘나는 항상 현재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2.77±0.63)> ‘복리후생비와 급여를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마음이 생긴다’ 
(2.65±0.70)> ‘학교의 조리종사원이란 직업을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 (2.55±0.70)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정규

직이 정규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값 이하로 평가된 항목 중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급여가 적어서 조리종사원이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이 

있다’ (2.36±0.69)> ‘현재 급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거리, 4대보험, 방학 등) 적당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

한다’ (2.26±0.72)> ‘나의 능력에 비하면 급여는 적다고 

생각한다’ (2.21±0.71)> ‘현재의 급여가 적합한지 다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0.59)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직업에 대한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 (2.28±0.78)와 ‘학
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

다’(2.28±0.69)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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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북지역 조리종사원들은 정규

직, 비정규직 모두 본인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지만 급여와 사회적인 인정부분에 대하여 만족도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원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옥순(2007)의 연구에서도 조리종사원들

의 안전급식 제공으로 인한 만족정도가 5점만점 3.78로 

높게 평가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급여와 관련하여 홍완수(2002)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대상 연구에서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5점기준 2.50, 삶

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은 2.17이었으며, 김병하(2007)는 

조리종사원의 이직의 이유가 급여 때문이라고 보고하였

으며, 김덕화(2008)의 연구에서도 급여만족도가 5점기준 

2.45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을 볼 때 조리종사원

들의 급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직업의 외부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덕화(2008)의 연구에서도 학생이 

부르는 호칭에 대한 만족도(2.94), 직업에 대한 자부심

(3.22), 지위에 대한 만족도(3.19)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

도를 보였으며 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조리

종사원의 경우 승진제도가 없으며 능력에 따른 급여인상

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리종사

원들은 적절한 급여의 욕구뿐만 아니라 피급식자나 다른 

고객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 학교급식소의 정규직과 계약직 조

리종사원의 근무환경과 직업만족도를 조사하고 직무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목적

으로 전북지역 조리종사원의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

답한 401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99.5%는 여자로 73.8%는 정규직, 

26.2%는 계약직, 연령은 40대∼50대가 90%이상이었

다. 근무경력은 71.1%가 5년 이상이었다(p<.001). 
55.4%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이었다. 57.1%는 현재 급

여가 가정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51.6%가 근무시간

과 보수 때문에 조리종사원을 직업으로 선택하였다. 
2. 근무학교는 초등학교 68.8%, 중 고등학교 31.2%이

며(p<.001) 급식인원은 501∼1000명 31.2%, 200∼

500명 29.7%, 1000명이상 20.4%, 200명이하 18.7%이

었다. 조리종사원은 5명이상이 55.1%, 급식방식은 농촌

도서벽지형 50.4%, 도시형 49.6%이었다(p<.01). 조리

방식은 단독조리 50.6%, 공동조리 49.6%, 급식횟수는 

93.0%의 학교가 1일 1식을 제공하며(p<.001), 93.5%가 

식당배식이었다.  
3. 현 직장의 취업계기는 ‘지인의 추천’(67.3%)이 가

장 많으며 78.6%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며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전문직이므로’(45.5%)
이며, 필요 없는 이유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

음’(50.3%), ‘주부라면 할 수 있는 일이므로’(49.7%)이
었다. 이직 의사는 76.8%가 없으나 최근 동료의 가장 큰 

사직이유는 ‘급식인원 감소’(44.1%)이었다. 전체의 

14.0% 노동조합 가입, 67.3%는 비가입이며 정규직 

15.9%, 계약직 8.6%로 유의차가 있었다(p<.001). 조리

종사원의 1인당 적정 급식 학생 수는 73.6%가 ‘50∼
100명’이었다. 전체 60.4%는 월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급여체제는 75.8%가 연봉제이나 계약직의 8.6%
는 일당제로 유의차가 있었다(p<.05).    

4. 직장동료간 의사소통은 전체 83.0% 만족, 17.0% 
불만족이며, 동료간 내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분

담’(40.4%)이었다. 갈등은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해

결’(57.1%) 또는 ‘그냥 참는다’(34.9%)이었다. 조리종사

원들의 요구사항의 반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53.9%). 
5. 근무시간은 정규직은 8시간 이하 56.8%, 계약직은 

8∼10시간이 49.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작
업 중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은 ‘세척 및 청소’(56.6%)
와 ‘조리 및 배식’(27.9%)이었으며 조리실의 가장 큰 문

제는 ‘조리실의 높은 온도’(29.9%)이었다. 시설의 안전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88.8%) 전체 74.6%가 급

식소 근무 후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장기휴가는 전체의 77.1%가 필요하지만 단기휴가

의 사용 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규직 71.3%, 비
정규직 57.1%가 답하였다(p<.01). 무기 계약직 전환 후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정도는 전체의 80.5%가 불만족하

며, 변화가 된 점은 ‘없다’(40.4%), ‘고용안정’(36.4%), 
‘임금’(19.5%), ‘휴가, 교육, 연수가능’(13.7%)이었다.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급여’(69.3%)와 ‘고용

안정’(12.5%)이었다.  
7. 직업만족도의 평균은 2.53±2.41이며 정규직 2.52± 

0.24, 비정규직 2.55±0.24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전북지역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환경 및 직업만족도 연구 11

- 743 -

항목은 ‘나의 조리업무가 우리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때 기쁨을 느낀다’ (3.37±0.66)이며 가장 낮은 만족

도는 ‘현재의 급여가 적합한지 다시 평가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2.00±0.59)이었다.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은 무기 

계약직 전환이후 정규직 및 계약직 조리종사원의 대다수

가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고용안정을 제외한 

다른 연구항목에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원들은 근무기간에 따른 

정규직전환도 중요하지만 급여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가정경제 기여도에서 보듯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직업에 있어

서 급여부분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교급식은 노동집약적인 작업

인 만큼 조리실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근무만족과 함께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하겠다. 조리종사원의 임금체계는 능력과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괄적인 임금체

계보다는 초 중 고등학교의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보수

가 책정되어야 하겠다. 2007년 10월 무기 계약직 전환이

후 많은 시책이 시행되었음에도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은 

개선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적음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처우 개

선이후의 만족도 및 개선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작업환경 및 직무만족

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주제어: 근무환경, 직업만족도,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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